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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(장경태) 징계안

주 문

국회의원(장경태)을 「국회법」 제155조제9호 및 제155조제16호에

따라 징계한다.

징계사유

가. 「국회법」제25조(품위유지의 의무)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품위를

유지하여야 하며, 동법 제146조(모욕 등 발언의 금지)에는 국회의원

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

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 또한 동법

제155조(징계)에 따르면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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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

였을 때와 「국회의원윤리강령」이나 「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」을

위반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

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.

나.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24년 10월 11일 헌법재판소

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영철 서울북부지

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며 "국회의원이

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 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나쁜 손버

릇을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 하는 것도 한심하다"는 발언을 하였

음. 이러한 발언은 김영철 차장검사와 영부인 개인에 대한 인격 모

독일 뿐 아니라, 국회의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저급한 발언으로

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품격과 명예를 무너뜨린 발언임.

다. 이에 국회의원 장경태는 「국회법」 제25조(품위유지의 의무) 및

제146조(모욕 등 발언의 금지), 「국회의원윤리강령」제1호, 「국회

의원윤리실천규범」 제2조(품위유지)를 현저하게 위반하고, 국회의

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

켰으므로, 「국회법」 제155조제9호와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

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.


